[bookmark: _GoBack]경기외고인들이 마음의 안식처 보건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외고에서 키, 몸무게, 시력 측정을 보건실에서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입학 후 간단한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그 때 보건실에서 건강검진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보건실 이용 시간부터 알아봅시다. 평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말에는 보건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잔류 시 몸이 아플 때는 생활관 행정실을 방문하면 응급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보건실에 가면 가벼운 병에 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 복통, 소독 등 말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안마기를 이용해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보건실 한 쪽에는 안마기가 비치되어 있어서 다리, 허리, 어깨가 아픈 친구들은 와서 안마기를 이용해 뭉친 근육을 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실은 회복실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빡빡한 일정에 지친 가플리언들, 시험기간 잠을 회복하고 싶은 가플리언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간답니다.
보건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죠? 그럼 보건실의 입실 기준과 입실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실 기준은 vital sign의 이상이 있는 경우, 기타 보건교사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보호자와 논의가 된 경우입니다. 이런 입실조건에 의거하여 입실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요양의뢰서를 발급하여 1부는 교과 선생님의 서명을 받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고, 1부는 보건실에서 보관합니다. 보건일지에 안정실 입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학생의 안정 사실을 알립니다. 안정은 1시간 이내로만 가능하며, 차도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조치(병원진료, 보호자 호출, 귀가 등)를 취합니다. 그 다음, 요양의뢰서 발급을 제외하고, 아침, 점심시간, 쉬는 시간, 수업시간, 야간자율학습시간 등 모든 시간에서 입실 절차는 동일합니다. 아프고 힘들 땐 본관 2층에 있는 보건실을 이용한 후, 힘차게 생활해보아요!!
